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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밑빠진 독” 폐염전 지원 중단!
수입제품 밀린 염전 구조조정 포기 … 화학공업용 수요 252만톤

정부가 2004년까지 종결키로 한 폐염전 지원사업 내용을 확정지었다.

산업자원부는 국내 천일염전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<2003 폐전지원계획>을 확정․고시하고 폐염전 ha당 

최고 13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.

폐전 지원사업은 1997년 7월부터 소금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 천일염 생산자

들의 전업을 돕기 위해 폐전 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말 종료된다. 폐전 지원실적이 

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효과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.

폐전 지원금은 수입 소금에 부담금을 부과해 조성한 염 안정기금의 잔액을 사용한다.

<2003년 폐전지원 계획>에 따라 폐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월 한달 동안 대한염업조합에 지원신청을 해

야 하며, 1ha 당 육지염전은 최고 1066만원, 도서염전은 최고 13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.

염전의 규모 및 용도전환의 가능성을 감안해 대규모 염전보다는 소규모 염전에, 육지염전보다는 도서염전에 

더 많은 지원비가 지급되도록 산정됐다.

국내 천일염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헥타, 개)

구  분 경기/인천 충  남 전  북 전  남 합  계

허가면적 442 814 473 3,461 5,190

허가기업 50 122 9 1,155 1,336

†2002년 12월31일 기준

또 폐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염전에서 3개월 이상 소금 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사기

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-90일분의 실직대책비가 지원된다.

폐전 지원 및 실직대책비 지원은 대한염업조합의 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, 2003년 지원신청 규모는 723ha, 

67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.

폐전 지원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, 헥타, 100만원)

구  분 지원대상자 지원면적 염생산근로자
폐전 지원금

지원비 실직대책비 계

합  계 472 2,165 30 23,662 28 23,690

1997 261 994 28 11,686 4 11,690

1998 48 437 - 4,340 20 4,360

1999 12 29 - 337 - 337

2000 23 118 - 1,180 - 1,180

2001 95 416 2 4,416 4 4,420

2002 33 171 - 1,703 - 1,703

산자부는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165ha, 237억원을 폐전 지원비로 지급한 바 있다.

소다회, 가성소다, 염료 등 화학제품 생산용으로 쓰이는 국내 화학공업용 염 수요는 2002년 252만3000톤으로 

집계됐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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